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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활약하는기성용(29스완지

시티)이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출

장) 가입을눈앞에두고있다

기성용은 29일(한국시간) 영국 스완

지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2018 EPL 36라운드 홈경기에서 강호

첼시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면서

공수연결고리로인상적인활약을펼쳤

다

기성용이부상없이시즌을마친다면

오는 5월 14일 한국축구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엔트리 명단에 이

름을올릴가능성이크다

앞서러시아월드컵최종예선 10경기

중 10경기에 출전한 기성용은한국의 9

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앞장섰다

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주

장을맡아후배선수들을이끌었다

기성용은지난달유럽원정으로치러

진 북아일랜드 폴란드와의 평가전에

모두 출전하면서 A매치 99경기째를 기

록중이다

기성용이 월드컵에 나서는 신태용호

에승선한다면이르면 5월 28일 온두라

스와의 평가전(오후 8시대구스타디

움)에서 센추리클럽에 가입할 전망이

다

FC서울소속으로 19세이던 2008년 9

월 5일 요르단과의 평가전을 통해 A매

치에 데뷔한 기성용은 10년 만에 한국

남자선수로는 10번째로센추리클럽회

원으로이름을올린다

지금까지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한국

의 축구 스타는 차범근과 홍명보 황선

홍 유상철 김태영 이운재 이영표 박

지성 이동국등 9명이다

기성용은 센추리클럽 회원 중 출장

경기 수에서 박지성(은퇴)은 물론 선수

로 뛰고 있는 이동국(전북)까지 넘어서

는건시간문제로보인다

센추리클럽멤버중차범근과홍명보

가 나란히 A매치 136경기로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다 이어 이운재(A매치

133경기) 이영표(125경기) 유상철(124

경기) 김태영 이동국(이상 105경기)

황선홍(103경기) 박지성(100경기) 순이

다

기성용이 온두라스와 평가전에 출장

하면 박지성과 A매치 100경기로 어깨

를 나란히 하고 오는 6월 러시아 월드

컵에서는 황선홍까지 뛰어넘을 전망이

다

한편 현재 기성용의 뒤를 이어 센추

리클럽에가입할신태용호예비멤버로

는 이근호(강원)와 구자철(아우크스부

르크) 손흥민(토트넘)이있다

이근호는A매치 84경기에뛰었고 구

자철은 65경기 손흥민은 63경기에 각

각출장했다 연합뉴스

기성용센추리클럽 1경기남았다

기성용

A매치 99경기출장

내달 28일온두라스전서

역대 10번째가입예고

아시아 유일의 메이저골프대회 챔피

언 양용은(46사진)이 일본프로골프 투

어(JGTO) 더 크라운스(총상금 1억2천

만엔) 우승을차지했다

양용은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골프클럽(파706천557야드)에서 열린

대회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7

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68타를 기

록했다

3라운드까지선두에 2타뒤진 2위였던

양용은은 2010년 10월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와 원아시아 투어 대회를

겸해열린코오롱한국오픈이후 7년 6개

월만에우승의감격을누렸다

JGTO에서는 2006년 9월산토리오픈

이후 11년 7개월만에통산 5승째를거뒀

다 우승 상금은 2천400만엔(약 2억3천

만원)이다

양용은은 2009년 8월 미국 메이저 대

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

이거우즈(미국)에게역전승을거두며아

시아최초로메이저정상에오른선수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승 유

럽프로골프 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양

용은은 일본투어 5승 한국투어 3승 등

여러나라투어에서다승을기록한베테

랑이다

지난해 12월 JGTO 퀄리파잉스쿨에

응시 수석합격을

차지하며 2006년

이후 12년 만에

JGTO에 복귀한

양용은은 46세 나

이에 다시 우승컵

을 품에 안으며

녹슬지 않은 기량

을과시했다

양용은은 5월 3일 경기도성남에서 개

막하는 KPGA 코리안투어 매경오픈에

출전한다

양용은은전날 3라운드를마친뒤 일

본에서 경기 마무리를잘하고좋은 모습

으로 다음 주 국내에서 찾아뵙겠다며

매경오픈에 직접 오셔서 한국 남자 선

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남겼다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

어카드를반납하고국내무대로복귀한

장하나(26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평정에나설 태세다

장하나는 29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

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파72)

에서 열린 KLPGA투어시즌첫번째메

이저대회 크리스 KLPGA 챔피언십 최

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

드합계 14언더파 274타로우승했다

공동2위 최혜진(19) 김지영(22)을 2타

차로따돌리는완승을거둔장하나는 이

번시즌에맨먼저 2승고지에올랐다 장

하나는 지난달 11일 한국투자증권 챔피

언십을제패했다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은 장하나는 상

금랭킹 1위(3억9천282만5천원)를 굳게

지켰고대상포인트1위(152점)까지꿰차

이번시즌 KLPGA투어석권을정조준

했다

KLPGA투어 통산 10승을 채운 장하

나는KLPGA투어메이저대회우승도 3

차례로늘렸다

무서운 10대 신인 최혜진은 1618

번홀에서 3연속 버디를 뽑아내는 막판

분전으로 2언더파 70타를쳐 2위(12언더

파 276타)에올랐다

신인왕 포인트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최혜진은평균타수 1위까지꿰찼

다

1 2라운드 선두를 달렸던 3년차 김지

영도 마지막 18번홀(파4) 버디로 최혜진

과함께공동준우승을차지했다

작년 전관왕 이정은(22)은 2오버파 74

타로 부진 공동11위(7언더파 281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메이저 챔프 양용은 7년 6개월만에우승

장하나시즌첫메이저우승맨먼저 2승

일본프로골프투어더크라운스

크리스 KLPGA 챔피언십


